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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취재파일K 취재팀, 본보 탐사팀과 현장 누벼

한국방송 KBS의 대표 시사프로그램인 취재파일K 취재팀이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구축한 

군사시설인 제주도 지하 갱도진지의 실체를 집중 취재, 관심을 끌고 있다.

취재파일K 취재팀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찾아 본보 일제전적지탐사팀과 제주도 오

름과 해안 등지에 구축된 지하 갱도진지의 구축 실태와 규모, 역사적 의미 등을 조명했다. <사

진>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는 일본 본토사수를 위해 제주도 오름의 3분의 1 수준인 100여 개 오름

에 지하 진지를 만들었다. 또한 비행장과 해상특공기지 등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취재

팀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파헤쳐진 현장을 고발하는 한편 그동안 묻혀져 있던 아픈 역

사가 드러나게 된 과정 및 전수 실태조사 결과와 갱도 실태 등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등문화재인 제주시 사라봉동굴진지와 안덕면 산방산, 대정읍 모슬포 알뜨

르비행장 및 송악산 일대, 한경면 새신오름의 지하 갱도진지 등을 답사하는 등 폭염 속에 강행

군을 이어갔다. 또 구좌읍 안돌오름과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등을 누비면서 지하 진지의 생

생한 모습을 담아냈다.

이번 취재는 오는 16일 오후 10시50분 KBS1텔레비전 취재파일K를 통해 방송된다.



제주도에는 태평양전쟁 말기 7만5000여 명에 이르는 일본군이 진주한 가운데 비행장과 지하 

갱도진지 등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그 과정에 제주도민뿐 아니라 다른 지방 민간인들도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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